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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조기경보의 ‘신속성과 안정성’
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!

  - 지진관측 후 기존 7~25초에서 5~10초 수준으로 조기경보 발표 단축

  - 안정적인 다중분석체계 운영으로 추가 대피시간(2~15초) 확보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7월 28일(수)부터 새로운 다중 분석 기법을 

적용하여, 지진 관측 후 기존 7~25초에서 선진국 수준인 5~10초로

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시킨다.

○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규모 5.0 이상 지진 발생 시, 속도가 빠른 

지진파(P파, 6~7km/s)를 분석하여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

지진파(S파, 3~4km/s)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

알리는 서비스다.

□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 시스템 개선,

분석알고리즘 최적화,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, 관측망 확충 등을 

통해 지속적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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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6년 경주지역 지진(’16.9.12., 규모 5.8)의 경우 26초, 2017년 포항지역 

지진(’17.11.15., 규모 5.4)은 19초 만에 경보를 발표하였으나, 보다 실효성 

있는 지진정보 제공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.

□ 지진조기경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,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

△다중분석 알고리즘 적용 △지진관측소 활용개수 조정 △경보판단 

결정조건 개선 등을 적용하였다.

○ 정확성을 위해 3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중 분석체계로 구성하여,

위치 오차 개선 및 규모 오차를 유지, 신속성을 위해 최소 사용 관측자료 

수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조정하여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였다.

○ 또한, 다중분석 알고리즘별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

최종 조기경보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.

□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대피시간(2~15초) 확보는 

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.

○ 지진조기경보가 신속하게 발표되어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

시간이 주어진다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% 줄일 수 있다.

○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, 최초관측 후 5~10초에 지진조기경보가 

발표되고 이후 지진재난문자가 송출(1~2초 소요)되며, 문자를 통해 지진 

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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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신속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진재해 

대응을 위해 정확성이 검증된 지진조기경보의 신속한 발표로 추가

적인 대응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

노력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: 다중분석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개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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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다중분석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개선사항

□ 다중분석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체계

□ 다중분석 지진조기경보에 따른 개선사항


